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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키스 (The Kiss c. 1907-1908)

귀스타브 클림트 (Gustav Klimt 1862-1918)

캔버스에 유채. 180 x 180 cm. 

오스트리아� 벨베데어� 미술관

꽃이 만발한 언덕, 혹은 낭떠러지 위에서 남녀가 포옹

하며 키스하고 있다. 키스를 하려는 순간인지도 모른다. 

남자가 입고 있는 망토 같은 옷에는 직사각형 남성적 패

턴의 무늬가 가득하고, 무릎을 꿇은 여자의 옷은 동글

동글한 여성적 무늬로 장식되어 있다. 남자의 머리카락

을 두르고 있는 잎새 넝쿨은 여자의 머리카락 위에 꽃으

로 연결되어 발 밑까지 쏟아진다. 여자의 얼굴을 돌려 키

스하려는 남자는 눈을 감고 온몸을 내맡기고 있는 여자

와 함께 황금빛으로 녹아 들어 둘은 한몸이 되어 버렸

다.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순간에 황금빛 비가 내린

다. 마술적인 키스의 장면이다. 

‘키스’는 오스트리아 상징주의 화가 귀스타브 클림트

의 그림이다. 화려한 색채와 반짝이는 금박, 정사각형 화

면을 가득 메운 인물의 구도, 선정적인 제목까지 그림의 

모든 것이 관객을 압도한다. 클림트의 작품 중에 가장 

유명한 그림으로 오스트리아 벨베데어 성에 국보로 보

관되어 절대 외국으로 내보내지 않는다고 들었다. 그러

므로 이 그림을 실제로 보려면 오스트리아로 가야 한다. 

실제로 그곳까지 가서 그림을 본 지인의 말에 의하면 황

금비가 쏟아지는 듯한 기가 막힌 화면 앞에서 입을 다물

지 못했다고 한다.  

금 세공업자 집안에서 태어난 클림트는 어려서부터 금

으로 작업하는 것에 익숙했고, 후에 이탈리아 라벤나로 

여행했을 때 접했던 비잔틴 금박 모자이크에 큰 영향을 

받았다. 그 후‘황금 시기’라 불리는 작업 시기에 금박

과 은박을 입혀 그림을 그렸다.

그림 속 주인공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

들이 추측과 해석을 했다. 여자의 머리와 남자의 머리를 

연결해 주는 넝쿨 잎으로 미루어 그리스 신화 속의 아

폴로와 다프네를 그렸다는 설도 있고, 어딘지 투명하게 

사라지는 듯한 여자의 모습으로 미루어 지하 세계에서 

유리디체를 찾아 땅 위로 올라오던 오르페우스가 절대

로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뒤돌아 유리디

체에게 키스하는 순간을 그렸다는 주장도 있다. 어느 주

장이 맞는지 몰라도 결론적으로 이 키스의 순간은 영원

히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과 겹쳐진다. 사랑의 절정이 

되어야 할 순간이 비극적인 이별을 내포하고 있다는 암

시가 슬프지만 어쩌면 그래서 이‘키스’가 더 황홀하게 

보이는지도 모르겠다. 

사랑이라는 개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 일 순위로 

떠올리는 그림이기도 하고, 복제된 이미지를 하도 봐서 

이미 보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그림이지만 언젠가는 

오스트리아로 날아가 황금비가 쏟아진다는 실물 그림

을 꼭 한 번 직접 보고 싶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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